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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7. 

“골짜기의 영성” 
(고린도후서 12:7-10)

 

1. 고난과 시련,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골짜기

한 목장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들을 다 잡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번식하는 듯했으나, 겨울이 오자 양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생태학자들의 연구 결과, 늑대나 여우 같은 맹수가 

사라지자 양들의 긴장이 풀리고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짐

승이든 사람이든 ‘고난과 시련이 더 강한 존재를 만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

쳐 줍니다.  

역사적 위인들과 성경의 인물들 역시 예외 없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가난과 폐결핵), 에디슨과 베토벤(청각 

장애), 도스토옙스키(간질병), 조용기 목사(폐결핵 말기) 등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시련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꽃피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조지 마티슨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자리를 묻는다면 한결같이 "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구덩이와 감옥에 던져진 요셉,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그리

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적 거장들은 

모두 칠흑 같은 약함의 골짜기를 거쳐 축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2.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두 가지 영적 은혜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내리막 골짜기에서 마귀 아

볼루온을 만나 큰 상처를 입으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

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안질이나 간질병 같은 핸디캡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떠나가도록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육체적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

다. 바울이 시련의 골짜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점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천국)을 경험하고, 그가 쓰던 물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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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로 그를 

치셨습니다. 뿔을 자랑하다 그 뿔이 나무에 걸려 사자에게 잡혀 먹힌 사슴이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은 압살롬의 예처럼, 사람을 

진정으로 패망하게 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교만을 부르는 ‘장점’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약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경주마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우리를 제어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거친 파

도에 시달린 바위가 둥글둥글해지듯,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는 하

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약함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없애 달라는 간구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

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

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F.B. 마이어의 말처럼, 인간은 스스로 너무 강하고 자신의 책략이 많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할 때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

려 구조하는 구조대원처럼, 하나님도 우리 내면의 힘과 교만이 빠지고 온전히 주

님을 의지할 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닌 말구유, 나사렛 동네, 그

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내 힘을 빼고 인생

의 빈 배가 될 때 주님이 오르십니다. 약함의 골짜기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에 머물게 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3. 삶의 짐이 주는 축복과 신앙인의 태도

정호승 시인은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라는 시에서, 삶의 무거운 짐 덕분

에 불의와 안일함에 휩쓸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직장과 가족의 짐, 가난과 질병의 짐, 그리고 영혼

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짐’은 당장에는 무겁고 내려놓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

만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 우리가 짊어진 사

명과 봉사의 짐은 우리를 세상의 풍파에서 지켜주고 주님께 더 찰싹 붙어있게 만

드는 귀한 축복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배를 흔드는 거센 바람과 같지만, 동시에 배를 앞으로 나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똑같은 탄소(C)가 주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

고 숯덩이가 되기도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와 고난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